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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 높은 곳을 향하는 하이랜드 교회                    세상 속 참된 그리스도인! (단 1:8) 
 

 
 
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
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 

*기    원 묵  도 

*신앙고백 사도신경 

*찬    양 
•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(찬314) 

•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

기    도 황인성 집사 

성경봉독 다니엘 10장1절-11장1절 

특별찬양 여호와는 나의 힘 -찬양대- 

설    교 
“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…” 

-박현수 목사- 

광    고 인도자 

찬    양  환난과 핍박 중에도(336장) 

*봉헌기도/축도 박현수 목사 

2025 교회 표어 
 

세상 속 참된 그리스도인! (단 1:8) 

   ◀ 광고 ▶ 
• 당회: 오늘(6/1) 친교 후 당회장실 
• 구역모임 안내: 3구역-오늘(6/1) 예배 후 친교 시 
• 2/4분기 제직회: 다음 주일(6/8) 친교 후 본당 
• 친교:이번주– 최의순 장로 가정/ 다음주- 강수경 집사 가정 
• 출타: 한문선 권사 
• 협력기도: 김영자(김택문), 김정평, 권순조, 이맹표, 이오덕 
• 다음주 기도: 김태종 장로/ 금요예배 기도: 김경혜 권사 
• 6월 뒷정리: 4구역 

◀사명을 다합시다!▶ 
우리 총회에는 Mission To World(MTW)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. 세계 선교를 담
당하는 기관으로 장기 선교사를 교육하고 파송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. 우리 
교회에서 후원하는 케냐의 강충만 선교사님이 MTW 소속이며, 총 509명의 해외 
선교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각 교단의 총회마다 이런 선교 기관들이 있
고,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인 PCUSA에도 Presbyterian World Mission 이라는 기관
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달에 이 기관이 문을 닫고, 소속 선교사 54명을 해고
했습니다. 이유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. 이 소식에 사람들은 두 번 놀랐습니다. 
백만명의 교인(2000년에는 3백만)을 보유한 최대 장로교단이 재정이 부족하다
는데 놀랐고, 해외 선교사 수가 60명에 불과하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. 그런데 
사실 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. PCUSA는 이미 오래 전부터 모든 종교에 구원이 
있다는 ‘다원주의’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,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등 개인의 자유
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두었으며,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렇
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
선포하는 것이 배타적이며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. 그러니 해외까지 가
서 이런 혐오스러운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,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들을 후
원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. ‘선교 기관’을 폐쇄한 총회가 ‘협력 기관’이라고 새
롭게 이름한 것을 보면 재정적 문제보다는 신학적 문제라는 것이 더욱 확실한 것
입니다. “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
주라” 하신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입니다.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라
고 할 수 없고,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라 할 것입니다 -박목-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◀ 교회를 섬기는 분들 ▶ 
 
담임 목사 박현수  
E.M 목사 정영준(Jonny) 
교육 목사 신준식(James, 유초등부)      
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종 
성가지휘 강수경  
반주   Adam Kastler      
찬양팀  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     
 

◀ 후원 선교사 ▶ 
 
케냐 – 강충만 
캄보디아 – 김석훈 
NOVO(NK) – 서예레미야 
니카라구아 - 정연효 
REI – James Kang 
Global Hope – 조용중 
*우리는 교인의 1%를 선교 보
내는 1% 챌린지 교회입니다! 

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. 
• 금요 찬양 예배: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
• 토요 새벽기도회: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
• Youtube QT 방송: 화요일, 목요일 


